
세녹스 판매 사실상 불가능
국세청 ,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 부과 … 석유 유사제품 결론

유사 휘발유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세녹스>에 대해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목포세무서를 통해 6월과 7월 세녹스 출고분에 대해 리터당 교통세 586원, 교육세 87.9원의

세금 납부를 통보했다고 10월15일 밝혔다. 현행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교육세와 동일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세녹스 제조회사인 프리플라이트는 6월 한달간 91만9129리터의 세녹스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6

월분 세금으로도 6억900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세청은 6-7월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출고물량을 따져 교통세와 교육세를 추가 징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녹스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세금탈루를 노린 유사 석유제품>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휘발

유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는 자동차 연료 첨가제인데도 이를 유사 석유제품으로 판단해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 며 국세청에 즉각 이의를 제기키로 했다.

세녹스는 솔벤트와 Toluene, Methyl Alcohol을 혼합한 석유화학제품으로 휘발유 시중판매가인 리터당 1267

원(7월 기준)보다 낮은 리터당 990원에 6월부터 판매됐다.

그러나 앞으로 세금이 계속 매겨지면 판매가가 올라가 사실상 더이상 판매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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